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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효용의 부정적 전이:

IT기반 업무 유연성, 근무시간 외 업무 연결성, 일-삶 갈등에 관한 실증 연구*, **

김 형 진*** · 이 윤 지**** · 이 호 근*****

스마트기기는 업무의 시공간적 제약을 줄이고 신속한 처리를 가능하게 함에 따라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면에, 직장과 개인생활 간 불균형 초래로 인한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 최근 스마트기기의 업무 

활용이 증가하면서 그 어느때보다도 관련 현상의 이해와 원인 발견, 그에 맞는 적절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스마트기기의 효용성을 대표하는 기술적 특성('IT기반 업무 유연성')이 ‘일-삶 갈등’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로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보여주는 이론적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주요 요인들(‘IT기반 업무 유연성’, 

‘근무시간 외 업무 유연성’, ‘업무 과부하’, ‘일-삶 갈등’) 간 다양한 영향 관계, 그리고 ‘‘일-삶 분리’ 조직 지원’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연구자는 물론이고 현업 종사자와 정책 입안자들에게도 의미있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주제어：스마트기기, IT기반 업무 유연성, 근무시간 외 업무 연결성, 업무 과부하, 일-삶 갈등, 직무 스트레스, 일-삶 분리 조직 지원

요 약

Negative Transition of Smart Device Utility:
Empirical Study on IT-enabled Work Flexibility, After Hours Work 

Connectivity, and Work-Life Conflict*, **

Kim Hyung-Jin*** · Lee, Yoon-ji**** · Lee, Ho-Geun*****

While smart devices can have a positive impact on work efficiency and productivity by reducing 

time-space constraints and enabling rapid processing of tasks, side effects can arise from the 

imbalances between work and personal life. In recent years, as smart devices are increasingly used in work 

environments, it is more necessary than ever to understand the related phenomenon, find the cause of negative 

effects, and search for appropriate solutions. This study has developed and verified a theoretical model that shows 

how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known as the utility of smart devices are converted into negative results such as 

work-life conflic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llected data from the employees, our study provide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researchers, as well as the practitioners and policy makers, regarding various relationships 

among IT-enabled work flexibility, after-hours work connectivity and work-life conflict, and the new knowledge 

about the important role of segmentation supplies from the organization. 

Keywords : ‌�smart devices, IT-enabled work flexibility, after hours work connectivity, work overload, work-life conflict, job 

stress, segmentation supp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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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든 지속적이고 즉시적이고 동시적인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생산적인 

업무 처리를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나, 업무 장소와 시간으로부터 직원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반면에, 일과 개인의 삶 사이의 경계가 흐려

져 불만이 생길 수도 있다(Mellner, 2016). 하루 종일 

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지각이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

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퇴근 시간 이후를 비롯하

여 휴일이나 휴가 때에도 스마트기기를 통해 업무 관

련 메일 또는 동료의 업무 관련 연락을 확인해야 하거

나, 회사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특정 업무를 수행해

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직장과 개인생활 간 불균형

이 초래될 수 있다(Derks, et al., 2016). 또한, 이러

한 불균형은 직원의 업무성과 향상을 저해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

능성도 있다(Korea Labor Institute, 2015). 

따라서 스마트기기의 업무 활용은 정보기술의 발전

과 인간의 웰빙에 관한 중요한 연구 주제 중 하나이

며, 갈수록 그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연구조

사에 따르면, 평일 근무시간 외 업무 목적으로 스마

트기기를 이용하는 근로자가 85% 이상에 달할 정도

로 높으며, 그에 따른 초과 근무시간은 평일과 휴일

을 합쳐 일주일 평균 11.3시간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Lee, 2016). 퇴근 후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 주

로 처리하는 업무는 업무 관련 이메일 수신 및 발신

이 63.2%로 가장 높았으며, 업무 관련 파일 작성 및 

편집(57.6%), 메신저 및 소셜미디어를 통한 업무처

리(47.9%), 사내 정보시스템 연결을 통한 업무처리

(31.3%) 순이며, 많은 직장인들에게 이와 같은 업무 

처리 방식이 익숙해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관련 연

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스마트기기 업무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

와 같은 부정적 결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점차 확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국내 소셜미디어인 카

카오톡을 통한 일과 후 업무 연락이 사회적인 이슈로 

다뤄지기 시작하면서 ‘카톡 강박증’이라는 신조어가 

 Ⅰ. 서론

스마트폰, 태블릿 등 고성능 컴퓨팅 기술을 기본으

로 하는 스마트기기가 초고속 무선 네트워크 및 애플

리케이션 기반의 모바일 플랫폼과 연결되면서 스마트

기기는 거의 모든 생활·업무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 모바일 운영체제를 탑재하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구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의 의사소통 목적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회사 정

보시스템과의 연결, 전자문서 결재, 업무 문서 및 자료 

송·수신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회사가 아닌 외

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모바일 오피스’(Suh, 2012)

라는 새로운 업무형태가 등장했으며, 특히 스마트폰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업무 처리환경 

역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스마트기기로 전환

되고 있다. 이제는 회사가 업무용 데스크탑 PC를 지

급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 개개인의 스마트 기기를 업

무용으로 사용(‘Bring Your Own Device’)하는 것

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다(Yun, et al., 2012). 이

러한 맥락에서 최근에는 전통적인 IT 인프라 뿐만 아

니라 각종 모바일 기기,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정보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업무에 활용하는 ‘스마트워크’

(Smart Work)의 개념도 확산되고 있으며(Lee, et 

al., 2014a; Lee & Lee, 2011),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효율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

다(Namn, et al., 2011) 

스마트기기를 업무에 활용하는 것은 시공간적 업무 

제약을 줄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함에 따

라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

다. 모바일 기기의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개념으

로 많은 연구들이 주목한 편재성(Ubiquity), 혹은 편

재성과 이동성(Mobility)의 복합 개념인 편재연결성

(Ubuiquitous Connectivity)은 모바일이 갖는 다양

한 효용성 측면 중에서도 핵심되는 요인으로 손꼽힌

다(Kang, 2014). 모바일 기기의 편재성은 언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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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동안 여

러 연구들이 스마트기기의 업무 활용에 대해 언급해 

왔으나 대부분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하

거나, 원인에서부터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하나의 포

괄적 이론 기반으로 제시되지 않음에 따라 변수 간 선

행 관계가 모호하여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로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스마트기기 업무 활용의 부정적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일-삶 갈등’(Work-life Conflict) 변

수를 중심으로 하는 이론 기반 모델을 제시하였다. 구

체적으로는, 스마트기기의 기술적 특성과 그에 따른 

업무 환경의 변화를 ‘일-삶 갈등’의 원인으로, 사용자

가 겪는 ‘직무 스트레스’를 ‘일-삶 갈등’의 결과로 하

는 연구 모델을 개발 하였다. 또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연구 모델을 검증함으로써, 정

보기술에 의해 ‘일-삶 갈등’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이론적·실

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확인된 ‘근무시간 외 업무 연결성’ 변수의 상대적 중요

성은 정보기술과 ‘일-삶 갈등’에 관한 기존 연구 결과

는 물론 기업 종사자와 정책 입안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II. 이론적 배경

1. ‘일-삶 갈등’(Work-Life Conflict)

랩탑, 모바일 등 개인 휴대용 IT디바이스를 업무에 

활용하는 직장인들의 대표적인 불만 중 하나는 일과 

개인의 삶(혹은 가정)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Hill, et al., 2003). 

‘일-삶 갈등1)’으로 설명되는 이러한 현상은 일과 개인

의 삶(또는 가정)이라는 서로 다른 두 영역에서 요구 

받는 역할 행동을 균형 있게 해내지 못할 때 느끼는 역

할 갈등의 한 형태로 정의된다(Greenhaus & Beutell 

1985). 역할 이론(Role Theory)에 따르면, 일과 가정

등장하였으며, 상용 소셜미디어를 업무에 사용하지 않

도록 자발적인 문화 개선을 추진하는 회사들이 생기고 

있다. CJ그룹은 지난 2017년 그룹 내부 지침으로, 업

무시간 외 카카오톡 등을 통한 업무 지시를 하지 않도

록 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조직 근로자들이 스마트기기를 

업무에 활용함에 따른 심리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

는 실정이다. 취업포털 ‘사람인’의 조사에 따르면, 카

카오톡 등을 통해 업무 지시를 받는 경우와 휴일이나 

퇴근 후 스마트기기로 업무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 경

우가 각각 63%와 67%에 이른다. 이와 같은 경험을 한 

근로자들이 스마트기기의 업무 활용을 싫어하는 대표

적인 이유는 사생활이 침해되기 때문이며, 그 다음으

로 업무시간이 늘었기 때문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6월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

에 직장상사로부터 업무 관련 연락(이메일, 메시지 등)

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른바 ‘카톡 금지법’이 국

회에서 발의되기도 하였다. 발의 취지는 스마트기기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근무시간 외 업무 관련 지

시를 막아 근로자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었

다. 그러나 발의된 지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도록 사

실상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업종별로 업무시

간 외라도 긴급한 연락이 필요한 경우 등 차이가 존재

하고, 업무시간 이외의 연락이 실제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움에 따라 법률

로 일괄 규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스마트기기 업무 활용에 따른 부작용은 당

분간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는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

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관련 연구를 통한 정확한 현

상 이해와 원인 발견, 그에 맞는 적절한 방안들을 모색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 필요성에 기반하여 스마

트기기 업무 활용의 부정적 효과가 최신 정보기술의 

장점으로 알려진 기술 특성으로부터 왜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사용자에게 어떤 형태의 부정적 효

과를 미치는지, 그 과정은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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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일-삶 갈등’으로 인한 

결과에 주목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직무만족을 결과 

변수로 두고 ‘일-삶 갈등’으로 인한 직무만족 감소와 

스트레스 증가와 같은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았다(Lee 

& Choi, 2018). 

2. IT기반 업무 유연성(IT-enabled Work Flexibility)

‘일-삶 갈등’의 잠재 원인을 탐색하는 데 있어서 본 

연구의 초점은 스마트기기와 같은 최신 정보기술의 

장점 혹은 유용한 특성 중, ‘일-삶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특성을 찾는데 있다. 먼저, 정보기술 관련 연구

를 살펴보면, 스마트폰 사용 혹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여러가지 서비스 수용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중요한 

특성을 찾을 수 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장소나 시

간에 제약없이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다는 정보

기술 특성(편재성)이 해당 서비스 혹은 관련 모바일 

기기에 대해 사용자가 느끼는 유용성의 중요한 요소

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Eun and Kim(2018)은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지속 사용 

의도에 관한 최근 연구에서 해당 서비스의 편재성이 

사용자의 지각된 유용성에 중요한 요소임을 밝혔다. 

편재성은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 기기 및 관련 서비스

가 갖는 근본적인 기술 특성으로 모바일 기기를 다른 

디바이스 혹은 채널과 구분 짓는 대표적인 특성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러한 편재성은 ‘일-삶 갈등’에 관한 선행 연

구(Ahuja, et al., 2007; Suh 2012)에서 자주 등장하

는 직무 자율성(Job Autonomy)과 관련이 있어 본 연

구의 주목을 끈다. Ahuja, et al.(2007)은 ‘일-삶 갈

등’의 대표적인 선행요인으로 직무 자율성에 주목하

고, 부의 관계를 밝혔다. 즉, 개인이 업무에 대한 계획 

및 절차 수립 등에 있어서 자율성 혹은 독립성을 갖고 

에서 개인이 각각 수행하는 역할의 영역과 특성이 서

로 상이하며,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해 다른 

영역의 역할 수행이 어려워질 경우, 양 역할 간 충돌이 

발생한다. 

일과 가정 사이에서 개인의 역할 갈등은 그 방향성

에 따라 가정-일 갈등(family-to-work conflict)과 

일-가정 갈등(work-to-family conflict)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가정생활 또는 개인의 삶이 업무에 방해

를 주는 경우로 예를 들어,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

해 중요한 업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반대로, 후자는 직장에서의 업무 및 그와 관

련된 일이 개인 및 가정생활에 방해를 주는 것이다. 퇴

근 시간 후 업무 연락 등으로 인해 친구, 연인, 혹은 가

족과의 만남에 방해가 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

당한다. 최근 들어 직장에 대한 개인의 가치가 예전과 

달라지면서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퇴색되는 반면에, 

개인의 삶에 대한 가치를 우선시하는 문화가 형성되

면서 ‘일-가정 갈등’ 혹은 ‘일-삶 갈등’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     

일과 개인의 삶 사이의 갈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일-삶 갈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는 연구(Adams, 

et al., 1996; Ahuja, et al., 2007; Frone, et al., 1997)

와 ‘일-삶 갈등’으로 인한 결과에 관한 연구(Allen, 

et al., 2000)로 크게 나뉜다. 먼저, 일과 삶의 갈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두 영역에서 개인

이 갖는 역할이 어떠한 조직 특성, 개인 특성 혹은 직

무 특성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선행연구에 따르면(Oh, et al., 2015), 조

직이 업무용 개인 디바이스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지 

여부와 퇴근시간 이후에도 업무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조직 내 주관적 규범(이상, 조직적 특성), 새로운 정보

기술을 시도하려는 조직 구성원의 혁신성, 여러 업무

를 수행하는 정도(이상, 개인의 특성)가 ‘일-삶 갈등’

1)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일-가정 갈등’(work-home conflict) 또는 ‘일-삶 갈등’(work-life conflict)으로 정의된 두 현상 중, 최근 1인 가족과 같은 
달라진 추세를 고려하여 ‘일-삶 갈등’을 채택하여 사용하되, 직장과 대비되는 영역으로서의 가정과 개인의 삶은 연구 목적상 특별히 구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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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의해 직접 초래될 수 있는 ‘업무 환경의 변화’

에 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

삶 갈등’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조사하여, 이 

둘 간의 선행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접근

은 스마트기기가 갖는 유용성 측면(IT기반 업무 유연

성)이 기대와 다르게 ‘일-삶 갈등’을 초래하게 되는 과

정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델의 논리적 완성도를 높이고 

이해를 풍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기기의 업무 활용에 관한 선행 연구들(Oh, et 

al., 2015; Richardson & Benbunan-Fich, 2011)

에서 주목한 여러 변수들 중에서 ‘일과 후 업무 연속성

(혹은 연결성)’은 스마트기기 활용에 따른 대표적인 ‘업

무 환경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업무시간이 지났음에

도 예전과 달리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여 일을 하거나 

동료와 연락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업무 연결성이 

개념적으로 처음 소개된 것은 Schlosser (2002)에 의

해서이며, 그는 무선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서 기존 업

무 경계에 변화가 초래되어 직장 연결성(Workplace 

Connectivity)이 높아졌다고 언급하였다. 이후 다른 

연구(Richardson & Benbunan-Fich, 2011)에서, 

근무시간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무선기기를 사용하

는 것을 의미하는 ‘근무시간 이후 업무 연결성’(Work 

Connectivity Behavior After-hours)으로 구체화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Oh, et al.(2015)는 회사

에서 직원을 위해서 IT 디바이스를 구입해주거나 이용

료를 지원할 경우, 직원들이 일과 후에 업무에 연결되

는 정도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일-삶 갈등’과 같은 부

정적 결과가 생긴다고 하였다. 따라서, ‘근무시간 외 

업무 연결성2)’은 스마트기기의 기술적 장점에도 불구

하고 ‘일-삶 갈등’과 같은 부정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

음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일-삶 갈등’의 직접적 요인에 관한 선

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업무 과부하’(Work Overload) 

의 레버러지(Leverage) 효과를 알 수 있다. ‘업무 과

있다면 주어진 제약 조건 하에서 일과 삶 두 영역에서

의 역할 균형을 추구함에 따라 ‘일-삶 갈등’이 줄어들

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직무 자율성은 스마

트기기의 업무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업무 환경과 

비교했을때 가장 많이 변화된 특성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편재성을 근본 특성으로 하는 스

마트기기를 업무에 활용하게 되면서, 개인이 직무 수

행 과정에서 업무를 위한 시간 혹은 장소 등을 자율적

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따라

서, 스마트기기 업무 활용에 대해 사용자들이 긍정적

으로 평가하는 요소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스마트기기와 같은 

최신 정보기술의 효용적 특성인 편재성을 기반으로 하

는 요인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직무 자율성 측면에

서 ‘일-삶 갈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IT기

반 업무 유연성’(IT-enabled Work Flexibility)이라

는 새로운 변수를 개념화하고,  ‘일-삶 갈등’에 긍정적

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고성

능 컴퓨팅 능력과 초고속 네트워크 기능을 가진 모바

일 기반의 최신 디바이스들은 시간과 물리적인 위치로

부터 사용자를 자유롭게 함으로써 유연성을 높여주며

(Sarker, et al., 2012), 이와 같은 효용은 업무 환경

에서도, 업무 처리가 가능한 시간 및 장소의 범위를 확

장하여 높은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다(Chen & Nath, 

2008, Qi, et al., 2017).

3. ‌�‘근무시간 외 업무 연결성’(After Hours Work 

Connectivity)과 ‘업무 과부하’(Work Overload)

개념적으로 볼 때, ‘IT기반 업무 유연성’은 스마트

기기가 갖는 유용성 요소이다. 따라서 ‘일-삶 갈등’

과 같은 부정적 효과를 직접적으로 초래하기 보다는, 

‘중간 프로세스’를 거칠 여지가 높다. 본 연구는 이러

한 ‘중간 프로세스’를 규명하기 위해 먼저, 스마트기기 

2) 본 연구는 시간제근무, 탄력근무제 등 최근의 일-가정 양립 정책들을 고려하여, ‘일과 후’ 보다 ‘근무시간 외’의 개념을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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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ancevich, 1987), 위궤양, 불면증, 두통, 억압

감 등 개인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Milczarek, et al., 2009). 따라서 ‘직무 스트레스’는 

근로자 개인의 일상과 직무 행동에 매우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 특히, 후자의 경우 조직 구성원의 사기 저

하와 같은 개인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조직의 목표 

달성에도 장애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그 요인을 찾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경영학 및 관련 분야에

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직무 스트레스’는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복합적인 스트레스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Lee & Choi, 2018), ‘일-삶 갈등’이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선행연구들은 중소기업 기혼근로

자, 저임금 여성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일과 삶의 갈등

이 ‘직무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Choi, et al., 2015; Park, et al., 2018). 본 연구는 

스마트기기 업무 활용의 부정적 영향이 근로자의 감정

적·신체적인 부작용으로까지 이어지는지,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직무 스트레스’를 종

속변수로 고려하였다. 

5. ‘일-삶 분리’ 조직 지원(Segmentation Supplies)

Kreiner(2006)은 일과 삶을 분리하거나 혹은 통합

하길 원하는 정도에 있어 ‘개인별’ 차이가 있듯이, 직장

과 같은 ‘조직’ 역시 일과 삶 간 분리(Segmentation) 

혹은 통합(Integration)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정도

가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 일과 삶 간 갈등을 조직적 

관점에서 바라본 연구들은 ‘일-삶 갈등’을 줄여줄 수 

있는 구조적 요인들과 조직 문화적 요인들에 관심을 

가져왔다. 예를 들어, 전자는 유연한 직업 설계, 인적 

자원 정책 등 경영관리 관련 요인들을 포함하며, 상사

의 지원 정도, 조직 분위기 혹은 문화를 조성하는 조직 

환경적 요인들은 후자의 경우에 속한다(Kossek, et 

al., 2010). 따라서 이러한 조직 특성 요인들은 ‘일-삶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들을 감소시키는 완충제 

부하’는 해야 할 업무가 매우 많은 것으로 느끼는 정

도로 정의되는데(Leiter & Schaufeli, 1996), 직장에

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느낄수록 일과 개인의 삶 혹은 

가정에서의 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쉽

지 않기 때문에 ‘일-삶 갈등’이 증가할 수 있다(Ahuja, 

et al., 2007). 이러한 관점에서 ‘업무 과부하’는 ‘역할 

과부하’(Role Overload)라고 불리기도 하며, ‘일-삶 

갈등’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McGrath, 1976; Parker & Decotiis, 1983).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스마트기기의 장점(IT기반 업무 유연

성)에도 불구하고 업무 활용 시 부정적 결과(일-삶 갈

등)가 초래되는 과정을 설명할 때 ‘일-삶 갈등’을 직접 

초래하는 요인으로 ‘업무 과부하’에 주목 하였다. 종합 

하자면, 본 연구는 ‘IT기반 업무 유연성’과 ‘일-삶 갈

등’ 사이의 ‘중간 프로세스’를 규명하기 위해 ‘근무시

간 외 업무 연결성’과 ‘업무 과부하’의 매개 역할에 관

심을 두고 있다.   

4. 직무 스트레스(Job Stress)

‘일-삶 갈등’을 중요하게 다룬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일-삶 갈등’으로 인해 직무 만족이 감소하는지에 관심

을 보여 왔다. 직무 만족은 근로자 개인이 직무를 통해 

얻게 되거나 경험하게 되는 만족 정도로, 직무를 통한 

유쾌함이나 긍정적인 감정 상태 혹은 근로자 개인이 

스스로 평가한 결과를 반영한다(Brown & Peterson, 

1993). 따라서, 직무 만족은 조직 내 업무 성과에 직

결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직무 만족을 좌우하는 주요 요

인으로 ‘직무 스트레스’가 있다. ‘직무 스트레스’는 직

무에서 요구하는 바가 근로자의 능력, 자원, 욕구와 일

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적·신체적 반

응이다(Oliver, et al., 2010). ‘직무 스트레스’의 영향

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직무 스트레스’가 생산

성 감소, 품질저하, 근무 태만, 결근, 이직, 소진 등 직

무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Matte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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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장점이 ‘일-삶 갈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하

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근무

시간 후 업무 연결성’처럼 스마트기기의 기술적 특성

과 관련된 업무 환경의 변화를 설명하는 변수와, ‘업무 

과부하’처럼 ‘일-삶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

는 변수를 ‘중간 프로세스’로 설정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일-삶 갈등’에 의해 발생되는 결

과(연구모델 우측)에 대해서는 개인의 감정적·신체적 

부정적 영향을 반영하는 변수인 ‘직무 스트레스’를 종

속변수로 설정 하였다. 또한, ‘일-삶 갈등’의 ‘직무 스

트레스’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일과 삶의 분리를 지원

하는 조직 특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지(조절 효과)

를 반영하여, 본 연구모델을 통해 ‘일-삶 갈등’의 원

인과 결과, 그리고 해결책을 모두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2. 연구 가설 

1) ‌�‘IT기반 업무 유연성’이 ‘근무시간 외 업무 연결성’ 

에 주는 영향(H1)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IT기반 업무 유연성’이란 스

역할로서 조직의 관심 대상이 된다. 특히, 본 연구의 

컨텍스트에서 보면, 스마트기기의 업무 활용은 정보기

기의 발전과 그에 따른 효용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

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노력은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일과 삶이라

는 서로 다른 두 영역 간 경계가 모호해지지 않도록 서

로 분리하는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직의 지원 

유무 혹은 그 정도의 차이에 주목하였다.

III. 연구 모델 및 가설 

1. 연구 모델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구 모델은 ‘일-삶 갈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그 선행요인을 왼쪽에, 결과 변

수를 오른쪽으로 하고 있다(<그림 1> 참조). 스마트기

기를 업무에 활용하는 컨텍스트에서 ‘일-삶 갈등’이 

초래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연구모델 좌측은 스마트기

기의 기술적 특성에 따른 효용성 측면인 ‘IT기반 업무 

유연성’을 그 시작으로 함으로써, 스마트기기의 기술

<그림 1> 연구 모델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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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T기반 업무 유연성’이 ‘업무 과부하’에 주는 영향 

(H2)

French and Caplan(1972)에 따르면, ‘업무 과부

하’는 양적 업무 과부하와 질적 업무 과부하로 구분할 

수 있다. 양적 업무 과부하는 주어진 업무양이 너무 많

거나, 개인에게 할당된 직무를 수행할 충분한 시간과 

자원이 부족할 때 지각된다. 반면, 질적 업무 과부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기술의 영역과 한계를 넘

어서는 역할을 기대 받을 때 발생한다. 이러한 두 가지 

‘업무 과부하’는 초조함, 불안감, 무기력 등을 유발하

기도 한다. 

‘업무 과부하’에 관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자율성

(Autonomy)이 ‘업무 과부하’에 대한 지각을 줄여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보기술 컨설턴트들은 많은 업무

로 인해 과중한 부담을 쉽게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직

종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업무 관련 자율성이 주어지

면 그들 인생의 다른 측면들도 챙길 수 있도록 조정과 

선택이 가능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업무 과부하와 같

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부정적 느낌이 줄어들 수 있다

는 것이다(Ahuja, et al., 2007). 왜냐하면, 자율성이 

업무에 대한 계획과 절차를 수립하는데 있어 유연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과 상황에 맞게 업무를 

조정·처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

를 본 연구의 컨텍스트에 적용해보면, 업무에 대한 구

체적인 일정 및 절차를 계획하거나 실제 처리하는 과

정에서 스마트기기가 제공하는 시공간적 유연성에 의

해 주어진 조건과 상황에 따라 조정 및 선택할 수 있다

면, 여러 업무에 대한 유연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업무 과부하’를 느끼는 정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 ‌�‘IT기반 업무 유연성’은 ‘업무 과부하’에 부정

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3) ‌�‘근무시간 외 업무 연결성’이 ‘업무 과부하’에 주는 

영향(H3)

마트기기를 업무에 활용하게 되면서 개인의 업무에 대

한 계획 및 절차 수립(예: 언제 어디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지) 등에 있어서 자율성이 증가하고 유연해진 

정도를 의미한다. 이동성과 컴퓨팅 파워, 초고속 네트

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편재성을 이전 기술과 다

른 스마트기기의 특성이라고 본다면(Yoo, 2010), 기

술적 관점에서 ‘IT기반 업무 유연성’은 스마트기기와 

같은 새로운 정보기술이 제공하는 대표적인 효용적 측

면이라고 할 수 있다(Eun & Kim, 2018). 

그러나 스마트기기에 의한 이러한 유연성은 다른 한

편으로는 업무의 시공간적 영역이 가지고 있던 제약을 

없애고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모두에게 

주어졌음을 공공연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Lee, et 

al., 2014b). 이에 따라, ‘근무시간 외 업무 연락’을 원

천적으로 차단할 수도, 갑작스런 업무 연락과 요청으

로부터 시공간적으로 고립될 수도 없다. 따라서 업무 

연락의 필요성이 있을 때 근무시간 외라도 연락하면 

닿을 수 있다(Reachable)는 관념(Subjective Norm)

이 생기기 쉬우며, 회사에서 스마트기기를 지급받

아 사용하는 경우라면 필요시 업무에 연결될 수 있어

야 한다는 부담까지 높아 근무시간 외에도 업무 환경

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Richardson 

& Benbunan-Fich, 2011). 아울러, 스마트기기에 의

한 업무 효율성이 증가하면 여러 업무를 동시에 처리

하거나 불쑥 끼어 들어오는 일을 곧바로 처리하는 업

무 형태가 늘어날 수 있는데, 선행 연구에서 복합시간성

(Polychronicity)으로 정의한 이러한 현상이 증가하면 

근무시간 외에도 업무나 직장 동료와 연결되어 있는 

정도가 늘어날 수 있다(Richardson & Benbunan- 

Fich, 2011).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였다.   

H1: ‌�‘IT기반 업무 유연성’은 ‘근무시간 외 업무  

연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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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 ‌�‘근무시간 외 업무 연결성’은 ‘업무 과부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4) ‌�‘근무시간 외 업무 연결성’이 ‘일-삶 갈등’에 주는 

영향(H4)

일/가정 경계이론(Work/Family Border Theory)

을 개발한 Clark(2000)에 따르면, 일과 가정은 각각

의 목적과 문화 측면에서 마치 서로 다른 두 국가처럼 

구분되며, 이에 따라 상반된 규칙, 상이한 생각 및 행

동 패턴을 갖는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는 수입과 성

취를 목적(Ends)으로 하지만 가정에서는 친밀한 관계

와 행복이 목적이 된다. 따라서, 직장에서는 책임감과 

능력이 중요한 수단(Means)이 되며, 가정에서는 사

랑과 베품(Giving)이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해, 사람들은 직장과 가정이라는 두 영역 사

이에 물리적(Physical), 시간적(Temporal), 심리적

(Psychological) 경계를 형성하고 관리한다. 물리적 

경계는 마치 집의 벽과 같이 장소의 개념이며, 시간적 

경계는 시간에 따라 각 영역에 맞는 행동들을 구분하

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심리적 경계는 두 영역에 각각 

맞는 생각이나 행동의 패턴 혹은 감정들을 구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경계가 상대 방향으로 스며들어 

(Permeable) 경계가 약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9 

to 6’ 근무시간 외 업무 연락이 오거나, 회사를 떠나 

개인의 집이나 휴식 공간에 있을 때 업무를 처리해

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연결성

이 좋은 정보기술이 업무에 활용되면서 일-가정 간 경

계가 업무 영역에서 비업무 영역으로 스며드는 비대

칭 현상이다(Clark, 2000; Kim, 2013; Oh, et al., 

2013). 선행 연구들은 이와 같이 경계가 약해지는 경

우, 일과 가정이라는 서로 다른 두 영역에서 요구받는 

상반된 규범과 기대에 의해 개인의 역할 충돌이 발생

하여 ‘일-삶 갈등’이 증가한다고 설명하였다(Fenner 

& Renn, 2004; Hall & Richter, 1988). 따라서, 연

결성 좋은 스마트기기로 인해 근무시간 외에도 업무 

정보기술의 침해적 특성(Intrusive Features)과 

사용자의 스트레스에 대해 연구한 Ayyagari, et al. 

(2011)는 정보기술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그들로부터 수동적으로 닿을 수 있게 되는 정도를 프

리젠티즘(Presenteeism)으로 정의하고, 사용자 입장

에서 침해적인 특성일 수 있는 프리젠티즘이 높을수

록 ‘업무 과부하’를 더 크게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러한 주장은 정보기술에 의한 연결성(Connectivity)

의 영향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연결성의 기술 수준

이 증가하면 할수록 업무 흐름(Workflow)이 빨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더 높은 생산성이 기대되기 때문

에(Clark & Kalin, 1996), 사용자는 업무 처리 시간

에 대한 압박(Time Pressure)이나 기한(Deadline)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으며 이것이 ‘업무 과

부하’에 대한 지각을 더 쉽게 하는 것이다(Cooper, et 

al., 2001). 선행 연구(McGee, 1996)에 따르면 이와 

같은 연결성에 의한 부정적 영향은 직무소진(Burnout)

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심각성을 갖는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는 스마트기기에 의한 업

무로의 연결성, 특히 근무시간이 아닌 때 업무 환경으

로 연결되게 하는 속성에 의해 ‘업무 과부하’가 증가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랩탑, 이메일을 포함한 대부

분의 정보기기는 연결성을 갖는다(McGee, 1996). 특

히 스마트기기는 다른 정보기기 보다 높은 컴퓨팅 파

워,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다양한 기능·서비스 구현, 

시공간을 떠난 신속하고 안정적인 네트워크 기능 등 

언제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업무 환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을 제공한다. 따라서, 업무에 활용

될 경우 업무 처리 시간에 대한 압박이나 생산성에 대

한 사용자 부담을 높일 수 있다. 근무시간이 아니더라

도 업무 관련 정보에 노출될 수 있고(근무시간 외 업무 

연결성), 이 경우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다음 근무시간

(다음 날 등) 이전에 처리해야만 할 것 같은 심리적 부

담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였다. 

(036-061) 김형진.indd   44 2019-12-30   오후 12:38:46



스마트기기 효용의 부정적 전이 : IT기반 업무 유연성, 근무시간 외 업무 연결성, 일-삶 갈등에 관한 실증 연구

45정보화정책

6) ‘일-삶 갈등’이 ‘직무 스트레스’에 주는 영향(H6)

조직 환경에서의 스트레스 요인 즉,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 요구, 자극 등을 다룬 선행 연구들

은 ‘일-삶 갈등’과 같은 역할 충돌이 스트레스의 원

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Cartwright, 1997;  

Ivancevich & Matteson, 1980; Kahn, et al., 

1964; Rizzo, et al., 1970). 일과 삶 두 영역에서 요

구받는 서로 다른 역할들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지 못

하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Cooper, et al., 2001). 

Barnett and Hyde(2001)에 따르면, 일과 개인 

삶으로부터 요구받는 서로 다른 두 역할을 균형있

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중 어느 한 역할로부터

도 부정적인 상황이 초래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반증이다. 반대로, 두 역할 간 균형이 유지되지 못하

는 상황이 초래되면, 충족되지 못한 역할로 인해 심

리적 불편과 불만족이 커질 수 있다(Greenhaus, et 

al., 2003).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많은 선행 연구들

은 ‘일-삶 갈등’을 스트레스 요인으로 이해해왔다. 

Park, et al.(2018)는 저임금 여성근로자를 대상으

로 ‘일-삶 갈등’이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것을 

밝혔으며, ‘일-삶 갈등’의 양방향성을 모두 고려한 

Anderson, et al.(2002)는 일-가정 간 갈등이 가

정-일 간 갈등 보다 스트레스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일-삶 갈등’과 스트레스에 관

한 이전 연구들의 일관된 결과가 스마트기기를 업무에 

활용하는 본 연구의 컨텍스트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왜냐하면, 시공간적 제약을 줄여주

는 스마트기기의 특성으로 인해, 일과 개인의 삶(또는 

가정) 사이에서 역할 행동을 균형 있게 해내는 것이 상

대적으로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6 : ‌�‘일-삶 갈등’은 ‘직무 스트레스’에 긍정적인 영

향을 줄 것이다.

환경에 노출되거나 연결되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날수

록 일과 삶의 경계가 약해짐에 따른 ‘일-삶 갈등’이 증

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기대할 수 있다. 

H4 : ‌�‘근무시간 외 업무 연결성’은 ‘일-삶 갈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5) ‘업무 과부하’가 ‘일-삶 갈등’에 주는 영향(H5)

선행 연구들은 ‘일-삶 갈등’을 직장과 개인생활이라

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영역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없음에 따라 발생하는 역할 갈등의 한 

형태라고 보고(Greenhaus & Beutell, 1985), 이러

한 관점에서 가장 강력한 예측 요인으로 ‘업무 과부하’

를 연구 해왔다(Geurts & Demerouti, 2003). 극단

적으로, 개인에게 주어진 업무와 업무 관련 역할이 너

무 많거나, 신속하게 모두 실행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마주 앉을 시간조차 부족할 수 있

기 때문에, 관련 기대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 역할 갈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삶 갈등’은 ‘업

무 과부하’로 인해 일과 가정 간의 역할 경계가 모호해

진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Ahuja, et al., 

2007). 

아울러, 앞선 가설에서와 같이 스마트기기를 업무에 

활용하는 상황에서는 가정이나 휴식 공간처럼 개인 삶

의 공간에 있을 때 물리적·시간적 경계를 허물고 업무 

연락이 오거나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

생할 수 있어, 업무에 대한 부하를 더 많이 느낄 수 있

다(Hill, et al., 2003). 이에 따라 개인 공간이나 가정

에 있으면서도 업무 관련 부담이나 실제 수행으로 인

해 해당 영역에서의 기대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하

는 데서 오는 ‘일-삶 갈등’이 증가할 수 있다. 이와 같

은 맥락에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H5 : ‌�‘업무 과부하’는 ‘일-삶 갈등’에 긍정적인 영향

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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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 조직일수록 ‘일-삶 갈등’ 발생 시 매니저의 지원

이나, 조직의 분리 지원 문화를 통해 해소되거나 감소

될 여지가 있는 반면에, 통합 지향 조직에서는 조직 구

성원의 불만과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따

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다.

H7 : ‌�‘일-삶 갈등’이 ‘직무 스트레스’에 주는 영향은 

‘‘일-삶 분리’ 조직지원’에 의해 달라질 것이다. 

IV. 연구 방법

1. 측정항목

본 연구에 적용된 변수들의 측정항목은 선행연구에

서 검증된 문항들을 본 연구의 컨텍스트에 맞게 사용

하였다(<부록> 참조). 연구 가설에 반영된 변수들과 

통제변수 중 인구통계학적 변수 외에는 모두 리커트

(Likert) 5점 척도로 측정 되었다. 

구체적으로, ‘IT기반 업무 유연성’은 스마트기기의 

업무 활용으로 사용자가 느끼는 업무 방식의 시공간

적 유연성 정도로 정의되었으며, 시공간적 제약을 해

소하는 스마트기기의 기술적 특성인 편재성에 관한 

선행연구, 업무 방식에서의 자율성과 그로 인한 유연

성을 다룬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측정항목을 본 연구

에 맞게 적용하였다(Ahuja, et al., 2007; Brown & 

Palvia, 2015; Hilbrecht, et al., 2008; Yoo, 2010).  

다음으로, ‘근무시간 외 업무 연결성’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 

업무 환경(일, 동료 등)에 연결되어 있는 정도로 정

의하였으며, 선행연구(Richardson & Benbunan- 

Fich, 2011)의 측정항목에서 다룬 근무시간이 아닌 

상황들 중 핵심 항목을 사용하였다. 업무 또는 그와 관

련된 역할이 자신의 기대를 초과하여 많다고 느끼는 

정도로 정의된 ‘업무 과부하’ 변수도 선행연구(Ahuja, 

et al., 2007; Moore, et al., 2000)에서 검증된 측정

항목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일-삶 갈등’은 일과 개인 삶의 요구가 상호 양립

7) ‘‘일-삶 분리’ 조직지원’의 조절효과(H7)

일과 개인의 삶 사이의 충돌은 양방향으로 발생한다

(Anderson, et al., 2002). 그러나, 일반적으로 두 영

역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더 강력한 쪽은 일의 영역(직

장)이며, 개인이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영역인 

개인의 삶 쪽으로 일의 영역이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

가 많다(Clark, 2000; Oh, et al., 2015). 따라서, 선

행 연구들은 ‘일-삶 갈등’에 영향을 주는 조직 특성 요

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Anderson, et al.(2002)는 일-가정 간 균형 유지를 

위한 조직 차원의 지원, 특히 직장 상사의 지원이 ‘일-

삶 갈등’과 스트레스를 줄여준다고 하였다. 또, 조직

의 문화도 중요한 요인이며, 특히 조직 구성원이 가정

에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조직 구성원로서의 희생이나 

패널티를 감수할 필요가 없게 해주거나, 경력상 불이

익이 없도록 하는 문화(Career Consequences)가 중

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 하였다. 

이와 같은 조직 차원의 지원은 일과 가정이라는 두 

영역을 서로 분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아

니면 통합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 그 정도

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조직들마다 두 영역 간 분

리와 통합의 정도를 지원하는 방법과 정도가 다를 수 

있다(Kreiner, 2006). 분리를 지원하는 조직의 경우, 

직장에서의 근무 시간과 가정에서의 개인 생활을 구

분함으로써, 근무시간 외 업무 연락 등 경계를 흐리

는 행동을 줄이고 조직 구성원 개인의 삶과 가족 생활

을 보장하는 문화를 지향한다. 반면에, 통합을 지원하

는 조직의 경우, 일과 삶에서 개인의 역할을 구분하지 

않으며 개인의 목표를 조직의 목표와 동일시 한다. 이

에 따라, 근무시간 외 업무 연락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Olson-Buchanan & Boswell, 2006), 경우에 따라

서는 조직의 목표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일과 삶

을 분리하는 문화와 지원 제도를 갖춘 조직일수록 그

렇지 않은 조직에 비해 ‘일-삶 갈등’ 시 조직 구성원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즉,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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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가능한 다양한 업무 상황을 포함하였다.

2.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

1) 데이터 수집

연구모형 검증을 위한 데이터 수집은 스마트기기의 

업무 활용이라는 본 연구의 컨텍스트를 고려하여 재

직 중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

으로 한 서베이 방법을 통해 이뤄졌다. 변수별 조작적 

정의에 따른 설문 항목의 적절성 여부, 설문 항목에 대

한 참가자의 이해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본 설문 이전

에 사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설문 조사에는 

교수, 직장인, 대학원생 등 총 12명이 참여하여 실제 

설문 응답 후 설문 문항의 구성, 이해도 등에 대한 피

드백을 제출하였다. 사전 조사 결과로 확인된 문제점

을 통해 설문 항목을 수정·보완한 후 본 설문을 진행

하였다. 웹서베이를 통해 진행된 본 설문 조사에서는 

총 154명의 직장인 응답이 확보되었다. 설문 참여자

에게는 추첨을 통해 5천원 상당의 커피 쿠폰이 지급되

었다. 

2) 분석 방법

수집된 데이터는 PLS(Partial Least Square)로 분

석되었다. 구조 방정식 모델 기법은 변수들의 타당성

을 검정하는 요인 분석과 변수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경로계수 분석이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Barclay, 

et al., 1995). PLS 구조 방정식 모형의 경로계수 유의

성 검정은 500회 샘플링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

으로 가설 검정에 필요한 통계량을 얻어 분석하였다. 

V. 분석 결과

1. 표본의 기초통계량 분석 결과

설문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한 

이 어려워 개인이 역할 충돌을 느끼는 정도로 정의하

였으며, Ahuja, et al.(2007)의 측정항목을 사용 하

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사용된 ‘직무 스트레스’

는 직무와 관련하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로 선행연구

(Anderson, et al. 2002)의 측정항목을 본 연구의 컨

텍스트에 맞게 수정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절 변

수로 반영된 ‘‘일-삶 분리’ 조직 지원’ 변수는 일과 개

인의 삶의 분리를 지원하는 조직 문화 혹은 분위기의 

정도로 정의되었으며, Kreiner, et al.(2006)에서 검

증된 항목으로 측정 되었다. 

연구가설에 사용된 변수 외에는 ‘‘일-삶 분리’ 개

인 선호도’를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통제변수로 반영

하였다. Nippert-Eng(1996)에 따르면, 일과 삶을 서

로 분리 혹은 통합하는 것에 대한 개인의 선호 차이

에 따라서, 분리주의자(Segmenter)와 통합주의자 

(Integrator)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일과 

삶을 할 수 있는 만큼 떨어뜨려 놓으려 하며, 일은 직

장에서 개인의 삶은 집에서 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

을 말한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일과 삶의 영역을 

서로 구분하기 보다는 직장 동료를 집으로 초대하거나 

집에서도 일을 하는 등 일과 삶의 요소들을 서로 통합

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 연구는 ‘‘일-삶 

분리’ 조직 지원’의 조절효과(가설7)에 대한 정확한 분

석을 위해 이와 같은 개인 선호도를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이외에도, ‘직무 스트레

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별, 나이와 같은 인구통계

학 변수, 업종, 직급도 통제변수로 사용되었다.    

모든 측정항목은 스마트기기의 업무 활용이라는 본 

연구의 컨텍스트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 후 측정되었

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업무관련 스마트기기 사용’은 

Korea Labor Institute(2015)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스마트기기에 메일 연동을 통한 메일 수신 및 발신, 직

장 업무와 관련된 파일 작성/편집, 사내 시스템 접속

을 통한 업무처리, SNS(카카오톡, 라인 등)를 통한 업

무처리/지시, 인터넷 접속을 통한 업무처리, 스마트기

기를 활용한 현장 모니터링 등 스마트기기를 통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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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서비스 등 기타 분야가 22명(14.3%)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의 직급은 인턴 등 평사원 아래가 12명

(7.8%), 평사원이 52명(33.8%), 중간 보직자는 54명

(35.1%), 상급직위 보직자는 30명(19.5%), 최상급 보

직자는 6명(3.9%)으로 나타났다. 

2. 측정 모형 분석 결과

1) 신뢰성 분석 결과

가설 검증을 위한 구조모형 분석 전 측정 모형의 신

결과(<표 1> 참조), 전체 154명 중 남성은 74명

(48.1%), 여성은 80명(51.9%)이었다. 연령은 20대

가 62명(40.3%), 30대가 42명(27.3%), 40대가 21

명(13.6%), 50대가 26명(16.9%), 60대 이상이 3명

(1.9%)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가 종사하는 업종

으로는 제조업 분야가 9명(5.8%), 금융 및 보험 분야

가 3명(1.9%),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분야가 58명

(37.7%), 공공행정 분야가 26명(16.9%), 교육 서비스

업 분야가 32명(20.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

보서비스업 분야가 4명(2.6%), 유통, 의류, 의료, 관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Category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le 74 48.1

Female 80 51.9

Age

20-29 62 40.3

30-39 42 27.3

40-49 21 13.6

50-59 26 16.9

Over 60 3 1.9

Sectors

Manufacturing 9 5.8

Finance & Insurance 3 1.9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58 37.7

Public Administration 26 16.9

Education 32 20.8

Publishing, Video, Broadcasting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ervice 4 2.6

etc. (Distribution, Clothing, Medical, Tourism Services) 22 14.3

Rank

Under Staff 12 7.8

Staff 52 33.8

Assistant Manager 54 35.1

Manager, Deputy General Manager, General Manager 30 19.5

Executives 6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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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측정하는 항목들 간에는 상관관계가 높고 다른 개

념을 측정하는 항목들 간에는 상관관계가 낮을 때 확

보된다. PLS의 Outer Model Loadings을 확인한 결

과, <표 3>에서와 같이 해당 개념에 묶이는 측정항목

들의 t값이 1.96이상으로 나타나 집중 타당성이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3) 판별 타당성 분석 결과

판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이란 서로 상

이한 개념을 동일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할 경우 결과 

값 사이에 상관관계가 낮아 개념간 구별되는 것을 말

한다. 판별 타당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구성 개념 간 상

관관계를 분석해서 평균분산추출값(AVE)의 제곱근값

이 다른 변수들과의 상관계수보다 높으면 판별 타당

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4>에서와 같이, 

본 연구의 모든 변수들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판별 

타당성이 확인 되었다.

4) 동일방법편의 분석 결과

본 연구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동일 응답자의 주관

적 판단에 의해 측정됨에 따라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하만의 단일 요

인 검증법(Harman’s single factor test)을 실시하였다

뢰성과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가 새로운 요인

들을 개발하기 보다는 선행연구에서 이미 소개되었거

나 관련 이론을 토대로 한 요인들을 연구모형에 반영

한 점을 고려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Confirmat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Thompson, 2004). 

측정 문항별 해당 개념에 대한 요인 적재량을 살펴본 

결과, ‘직무 스트레스’ 측정항목과 ‘‘일-삶 분리’ 개인 

선호도’ 측정항목이 각각 하나씩 로딩값이 낮아 이후 

분석 과정에서는 제외하였다. 

변수별 측정 항목들의 신뢰성 확인을 위해 크론바흐 

알파계수(Cronbach’s α), 구성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이 통용 기준 이상인지를 확인 하였

다. 일반적으로 크론바흐 알파계수와 구성 신뢰도는 

0.8 이상, AVE 값은 0.5 이상이면 측정 모형의 신뢰

성이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Fornell & 

Lacker, 1981; Gefen, et al., 2000). <표 2>에서와 

같이 모든 변수의 세가지 신뢰성 지수가 위 기준을 넘

는 것으로 확인되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들

을 활용한 가설 검증이 타당함을 알 수 있었다.

2) 집중 타당성 분석 결과

집중 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은 동일한 개념

<표 2> 신뢰성 분석 결과

<Table 2> Reliability Test Results

Constructs Cronbach’s α CR AVE

IT-enabled Work Flexibility 0.890 0.915 0.684

After Hours Work Connectivity 0.937 0.952 0.798

Work Overload 0.880 0.917 0.733

Work-Life Conflict 0.872 0.907 0.662

Segmentation Supplies 0.886 0.922 0.748

Segmentation Preference 0.874 0.921 0.797

Job Stress 0.892 0.924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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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집중 타당성 분석 결과

<Table 3> Convergent Validity Test Results

Factors Measurements Fator Loadings t values

IT-enabled 
Work Flexibility

FLX1 0.860 8.356

FLX2 0.862 10.901

FLX3 0.839 9.565

FLX4 0.735 6.448

FLX5 0.831 11.385

After Hours Work 
Connectivity

WC1 0.899 55.389

WC2 0.874 29.349

WC3 0.864 30.33

WC4 0.913 54.567

WC5 0.916 47.569

Work Overload

WO1 0.866 40.33

WO2 0.847 32.608

WO3 0.851 22.543

WO4 0.862 35.459

Work-Life Conflict

WLC1 0.792 23.67

WLC2 0.817 23.658

WLC3 0.841 29.619

WLC4 0.780 18.317

WLC5 0.836 28.116

Segmentation Supplies

SS1 0.897 51.7

SS2 0.907 58.47

SS3 0.890 40.513

SS4 0.755 13.873

Segmentation 
Preference

SP1 0.907 30.521

SP2 0.840 14.165

SP3 0.928 40.359

Job Stress

JS2 0.896 60.201

JS3 0.935 108.225

JS4 0.828 25.131

JS5 0.805 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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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수준이어서 심각한 동일방법편의가 없음으로 판

단되었다.

3. 구조 모형 분석 결과

가설검증을 위한 구조 모형분석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모델은 ‘일-

(Podsakoff & Organ, 1986). 이 방법은 모든 측정 항

목으로 주성분 요인분석을 했을 때 단일요인으로 추

출되거나 하나의 요인이 전체 분산의 대부분을 설명

한다면 심각한 동일방법편의가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Podsakoff & Organ, 1986). 단일 요인 검증 테스

트(비회전) 결과, 총 7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전체 

분산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이 총 분산의 

<표 4> 판별 타당성 분석 결과

<Table 4> Discriminant Validity Test Results

Constructs Correlations

(1) (2) (3) (4) (5) (6) (7)

(1) IT-enabled Work Flexibility 0.827 　 　 　 　 　 　

(2) Segmentation Supplies -0.150 0.865 　 　 　 　 　

(3) Segmentation Preference -0.274 -0.115 0.893 　 　 　 　

(4) Job Stress 0.103 -0.521 0.349 0.868 　 　 　

(5) After Hours Work Connectivity 0.264 -0.365 -0.067 0.313 0.894 　 　

(6) Work-Life Conflict 0.051 -0.524 0.379 0.583 0.423 0.814 　

(7) Work Overload 0.141 -0.357 0.272 0.542 0.349 0.518 0.856

* : p<0.05, ** : p<0.01, *** : p<0.001

<그림 2> 구조 모형 분석 결과

<Fig. 2> Structural Model Test Results

After Hours
Work

Connectivity

Work
Overload

IT-enabled
Work

Flexibility

Work-Life
Conflict

Job Stress

Segmentation
SuppliesH1(0.264**)

H4(0.276**)

H6(0.417***)

H7(-0.148*)

H5(0.422***)

H3(0.335***)

H2(0.053)

R2=0.07

R2=0.335 R2=0.513

R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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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8, t=2.268, p<0.05).

본 연구에서 지지되지 않은 ‘IT기반 업무 유연성’의 

‘업무 과부하’에 대한 영향(가설2)에 대해서는 선행연

구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연구 가설과 다른 

이론적 설명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하였다. 그 결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시공간적 제약 없이 유연하게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업무에 대한 과중한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ahuja, et al., 2007), 이와 반

대로 업무 부담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두 가지 상황이 

공존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Sarker, et al.(2012)

는 모바일 기술이 업무를 위한 시공간적 제약을 줄여 

자유로운 선택을 가능하게 하지만, 일과 개인생활의 

경계를 흐리게 하여 오히려 업무 과부하가 발생한다

고 주장하였다. 유사하게 Jeddi(2014)도 모바일 기기

가 제공하는 유연성으로 인해 물리적인 업무량이 증가

할 뿐만 아니라 직원이 수용해야 하는 정보 증가로 인

한 인지 과부하도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

구의 가설과 반대되는 선행연구의 주장을 고려할 때, 

‘IT기반 업무 유연성’과 ‘업무 과부하’에 대한 관계는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VI. 시사점 및 향후 연구

1. 이론적 시사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공헌 및 시사점을 제

공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 제시한 ‘IT기반 업무 유연

성’은 단순히 하나의 변수라기 보다는, '일-삶 갈등'과 

같은 부정적 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에 스마트기기의 

기술적 효용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추

가하기 위한 이론적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기기 업무 사용의 부정적 측면을 다룬 기존 연

구들(Oh, et al., 2015; Richardson & Benbunan- 

Fich, 2011)은 주로 ‘조직 특성’과 ‘개인 특성’ 관점에

서 세부 요인들을 도출하고 그 영향을 연구 하였다. 그

러나, 스마트기기의 ‘기술적 특성’, 그 중에서도 타 기

삶 갈등’을 중심으로, 모델 좌측 부분은 스마트기기

의 기술적 효용과 그로 인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어떻

게 ‘일-삶 갈등’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모

델 우측 부분은 ‘일-삶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로

서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과 이 영향을 줄여주

는 있는 방법으로서 조직 지원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스마트기기의 업무 사용이 ‘일-삶 갈등’과 같

은 부정적인 현상을 어떻게 초래하게 되는지(연구모형

의 좌측)를 살펴 본 결과, 총 5개의 가설 중, 가설 2만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IT기반 업무 유연성’이 높을수록 ‘근무시간 외 업무 

연결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H1: ß=0.264, 

t=2.949, p<0.01), ‘업무 과부하’에는 유의미한 직

접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H2: ß=0.053, 

t=0.510). 대신, ‘근무시간 외 업무 연결성’이 ‘업

무 과부하’를 증가시키며(H3: ß=0.335, t=4.893, 

p<0.001), ‘일-삶 갈등’도 직접 증가시키는 것으로

(H4: ß=0.276, t=3.216, p<0.01) 나타났다. 또한, 

‘일-삶 갈등’은 ‘업무 과부하’에 의해서도 증가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H5: ß=0.422, t=5.404, p<0.001). 

이와 같은 결과는 스마트기기의 장점(IT기반 업무 

유연성)이 ‘일-삶 갈등’으로 이어지는 여러 유의미한 

경로를 알 수 있게 했다. 특히,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

교했을 때 ‘근무시간 외 업무 연결성’이 스마트기기의 

기술적 장점이 부정적 결과로 전환되는 근본적인 계기

가 되는 업무 환경 변화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자세한 

내용은 VI. 시사점 및 향후 연구 참조). 

다음으로 스마트기기를 업무에 사용할 때 ‘일-삶 갈

등’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가 증가되는지, 조직 차

원의 지원이 그 부정적 결과를 완화할 수 있는지(연

구모형의 우측)를 살펴본 결과, 2개의 가설이 모두 지

지되었다. 즉 ‘일-삶 갈등’이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

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H6: ß=0.417, 

t=5.096, p<0.001), ‘‘일-삶 분리’ 조직 지원’이 이러

한 부정적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7: 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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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일-삶 갈등’ 사이에, 사용자가 느끼는 ‘업무 과부

하’가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발견한 두 가지 유의한 경로

는 기존 연구들이 일부 변수 간 영향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거나 혹은 변수로 고려를 하지 않은 점과 차이점

을 갖는다. 예를 들어 Suh(2012)는 ‘일-삶 갈등’과 ‘업

무 과부하’간 영향 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같은 레벨

의 변수들로서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만 규명하였으며, 

Oh, et al.(2015)는 ‘일-삶 갈등’의 대표적인 선행요

인인 ‘업무 과부하’를 고려하지 않아 본 연구에서 발견

한 두 번째 경로를 포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관점에

서 볼 때 본 연구는 스마트기기 업무 활용이 ‘일-삶 갈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중간 프로세스 변수들을 통

해 상세하게 밝혔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일과 삶 두 영역 간의 ‘분리’ 

혹은 ‘통합’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조직의 문

화와 지원이 ‘일-삶 갈등’과 ‘직무 스트레스’ 간 관계

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일과 개인의 삶 간 

분리 혹은 통합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두 영역 간 분리

를 위한 조직 문화와 지원이 ‘일-삶 갈등’과 ‘직무 스

트레스’를 직접 줄여줄 수 있다고 하였다(직접 효과).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기존 연구를 확장하여 ‘일-삶 갈

등’이 높더라도 ‘‘일-삶 분리’ 조직 지원’과 같은 조직 

특성 요인이 ‘직무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밝혔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밝힌 

‘일-삶 갈등’과 ‘직무 스트레스’의 관계가 스마트기기

의 업무 활용 컨텍스트에서는 단순 선형관계가 아니라

는 것을 새롭게 발견한 데 의미가 있다. 

2.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기기 업무 활용이 

‘일-삶 갈등’으로 이어지기까지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

이 ‘근무시간 외 업무 연결성’이다. ‘일-삶 갈등’에 대

한 직·간접 효과(‘업무 과부하’를 통한 영향 포함)를 

모두 갖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것과 같

술과 비교되는 효용적 측면의 특성을 고려하면 보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

시한 연구모형에서 처럼, 발전된 정보기술의 특성이 

어떻게 부정적인 결과로 ‘전환’되는지, 그 원인과 과정

을 이해할 수 이론적 논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스마트기기의 효용으로 일컬어지는 ‘편재성’이 

업무 환경에서 개인의 ‘업무 자율성’을 변화시키는 현

상을 업무 방식의 시공간적 유연성으로 개념함으로써, 

이와 같은 이론적 논의를 위한 토대를 제공 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근무시간 외 업무 연결성’ 변

수가 ‘일-삶 갈등’에 관한 이전 연구의 결과와, 본 연

구에서 제시한 정보기술 효용성 측면을 이론적으로 매

끄럽게 연결해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는 효과가 있

었다. 기존 연구에서 ‘일-삶 갈등’의 선행요인으로 가

장 많이 언급된 변수는 ‘업무 과부하’이다. 그런데,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업무 과부하’와 스마트기기의 

업무 활용의 효용적 측면(IT기반 업무 유연성)을 바

로 연결하는 것은 이론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가설2 결

과). 반면에, ‘근무시간 외 업무 연결성’이 기존 ‘일-삶 

갈등’ 선행연구의 주요 결과(‘업무 과부하’ 역할)와 스

마트기기의 업무 활용 장점(IT기반 업무 유연성)을 연

결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

후 ‘근무시간 외 업무 연결성’ 변수를 매개로 하여, 기

존 정보기술의 유용성 측면에 관한 연구와 ‘일-삶 갈

등’ 등 부정적 측면에 관한 연구가 이론적으로 상호 연

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연구모델은 스마트기기 

업무 활용의 장점(IT기반 업무 유연성)이 ‘일-삶 갈등’

과 같은 부정적 현상으로 이어지는 전체 과정을 폭넓

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IT

기반 업무 유연성’은 ‘일-삶 갈등’을 직접적으로 초래

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시간 외 업무 연결성’과 ‘업무 

과부하’라는 ‘중간 프로세스’를 거친다. 구체적으로는 

‘IT기반 업무 유연성’이 높을수록 ‘근무시간 외 업무 

연결성’이 높아져 ‘일-삶 갈등’이 초래되는 경로가 하

나 있고, 다른 경로에서는 ‘근무시간 외 업무 연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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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 2008). 이 중 노동시간 정책과 관련된 것으

로 시간제 근무, 탄력 근무제, 원격 근무제 등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와 같은 새로운 정책을 각 기업 

및 조직에서 실행할 때 스마트기기에 의한 업무 연결

성이 이들 세부 정책들(시간제 근무, 탄력 근무제, 원

격 근무제)의 기본 취지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왜냐하면, 이들 

신규 정책들은 전통적인 근무시간의 개념과 다르게, 

개인의 상황에 따른 요청사항에 따라 변동·설정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기기 편재성에 기반한 

유연성(언제 어디서든 업무 연락 가능 등)이 자칫 이들 

정책의 취지를 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

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하여 정규 근로시간 

관리 및 일하는 문화 변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

지만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근무시간 외 업무 수행처럼 

보이지 않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에 관해서는 구체적

인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실행을 위

해서는 이와 같은 숨겨진 근무시간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 중요성이 확인된 ‘근무시

간 외 업무 연결성’이 실무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관련 

정책 측면에서도 크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실무적 공헌은 일과 삶 두 영역 

간의 ‘분리’ 혹은 ‘통합’의 양극단 사이에서 이러타할 

방향을 정하지 않은 조직일수록 ‘일-삶 갈등’과 그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매니지먼트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 업무 이메일뿐만 아니라 조직의 정보시스템

에 연결하여 문서를 상신하거나 결재하는 등 스마트

기기의 업무 활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

의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조직은 ‘일-삶 갈등’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겪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렇

다면, 스마트기기가 업무 환경으로 스며드는 속도만

큼이나 조직의 관련 문제 인식과 선택도 빨라져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일과 개인의 삶을 분리하는 것을 장

려하는 문화와 지원제도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일

과 개인의 삶을 동일시하고 경계 없는 문화와 지원제

이 ‘근무시간 외 업무 연결성’은 업무 시간이 아닌 때

에 업무 환경(일, 동료 등)에 연결되어 있는 정도이다. 

그런데 근무시간이 아닐 때 업무 환경에 연결되는 것

은 자율적 선택에 의한 경우와 외부의 요청에 의한 것

으로 나뉠 수 있다. 즉,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면서 시공

간적 제약을 떠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유연성으로 

인해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경우일 수도 있고 이

와 반대의 경우는 상사의 연락이나 동료의 업무 처리 

요구 등과 같이 외부로부터의 요청이나 압력에 의해 

업무 환경에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경우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스마트기기를 업무에 활용하는 기

업 현장에서 ‘일-삶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타의에 

의한 ‘근무시간 외 업무 연결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

다는 것을 시사한다. 전자의 경우(자율적 선택)처럼 스

마트기기 업무 활용의 긍정적 효과가 지배적이었다면 

‘일-삶 갈등’과의 관계가 본 연구의 결과와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스마트기기와 같은 최신 IT

제품을 활용하여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람들

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이 아니더라도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업무 환경에 연결하는 경우들이 있

다. 이 경우를 선행연구에서 얘기한, 일과 개인의 삶이 

통합된 것으로 본다면, 본 연구의 결과는 타의에 의해 

근무시간 외 업무에 연결되고 그에 따라 ‘업무 과부하’ 

및 ‘일-삶 갈등’이 초래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

거나 혹은 지배적이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 따라서 스

마트기기의 장점과 그로 인한 업무 유연성 증가에 따

른 긍정적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타의에 

의한 근무시간 외 업무 연결을 줄이거나 일정 수준으

로 통제하기 위한 개인 및 조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일과 가정(혹은 개인의 삶)의 ‘양립’을 위한 여

러 정책들을 조직 현장에서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스

마트기기를 통한 근무시간 외 업무 연결과 그에 따른 

부정적 결과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일

과 가정 양립 정책은 주로 노동시간 정책과 휴가 정책

에 집중되어 있다(Korean Women’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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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다른 

연령층에 비해 스마트기기 사용에 익숙한 스마트기기 

업무 활용의 주 연령층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가 

특정 연령층 간 비교 보다 스마트기기를 업무에 활용

하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현상 규명을 하

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응답자 분포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수집

된 데이터는 20~30대 연령층(67.6%) 못지않게 40대 

이상의 연령층도 32.4%로 분포로 되어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중요성이 확인된 ‘근무시간 

외 업무 연결성’은 현상(phenomenon)으로서의 중

립성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일-삶 갈등’과 같은 부정적 결과의 선행요인이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긍정적 결과의 선행 조건일 수도 있

다. 예를 들어, ‘IT기반 업무 유연성’과 같이 스마트기

기 업무 활용 시 시공간적 제약이 줄어듦에 따른 개인

의 선택으로 근무시간 외의 업무 환경에 연결되는 경

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무 자율성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직무 만족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

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근무시간 외 업무 연결

성’이 본 연구의 시각과 반대되는 관점(스마트기기 업

무 활용의 긍정적 측면)을 다룬 연구에서는 어떠한 중

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후속 연구를 진행하는 것

은 흥미로울 수 있다. 이는 스마트기기로 인해 근무시

간 외에도 외부의 요청이나 압력이 존재하는 상황과, 

업무 유연성을 개인의 상황에 맞게 극대화하기 위해 

업무 관련 기존 시공간을 본인의 선택으로 변화시키는 

상황을 서로 비교할 수 있어 관련 요인들의 역할을 폭

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지지되지 않은 ‘IT기반 업무 

유연성’의 ‘업무 과부하’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상반된 

이전 연구의 결과들을 토대로 한 새로운 연구가 시작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가령, 본 연구에서 기대

했던 것과 달리 ‘IT기반 업무 유연성’이 ‘업무 과부하’

에 부정적인 영향을 갖게 되는 상황적 요인이 존재할 

도를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비록 

본 연구가 두 선택 중 어느 것이 더 나은지 혹은 어느 

정도의 혼합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조사를 목적으

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삶 갈등’이 높을 경우 조직

이 일과 개인의 삶을 분리하는 것을 조직 구성원에게 

장려하고 일과 개인의 삶을 통합하지 않음에 따른 불

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직무 스트레스의 증가는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실무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

러한 실무적 인사이트는 ‘직무 스트레스’가 개인의 심

리적·신체적 악영향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의 근무 

태만, 나아가 생산성 감소 등 직무 성과에 중요한 영

향을 준다는 것을 감안하면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있

는 것이 아닐 수 있다.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갖는다. 먼

저,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연령 분포를 보면 

20~3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

이다. 일반적으로 해당 연령층은 조직에서 주로 업무 

지시를 받는 직급인 경우가 많고 직무 자율권의 범위

도 상대적으로 넓지 않으며, 개인의 삶을 직장만큼 중

요하다고 인식하는 세대에 속한다. 따라서 스마트기기

를 통한 ‘근무시간 외 업무 연결성’이 자의보다는 타의

에 의한 경우가 많을 수 있고 이것이 ‘업무 과부하’와 

‘일-삶 갈등’을 느끼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을  

수 있다. 반면, 연령이나 직급이 더 높은 경우에는 이

와 같은 타의에 의한 근무시간 외 업무 연결이 상대적

으로 높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할 때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다

만, 이와 같은 연령이나 직급별 차이에 연구의 목적을 

두는 경우라면, 결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

령층 및 직급을 정확히 도출하여 각 그룹 간 비교 연구

를 진행하는 것이 해당 연구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또, 본 연구에서 20~30대 응답자의 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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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영향이 발생되는 상황적 요인과 다를 수도 있

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탐

색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연구는 본 연구의 결과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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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변수 조작적 정의 측정항목 출처

IT기반
업무 

유연성

스마트기기 
업무 활용으로 
사용자가 느끼
는 업무 방식의

시공간적
유연성

스마트기기를 업무에 활용하게 되면서 업무 처리가 가능한 장소가 많아졌다.

Ahuja, et al., 
2007; Brown & 
Palvia, 2015; 

Hilbrecht, et al., 
2008; Yoo, 2010

스마트기기를 업무에 활용하게 되면서 회사 외부에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수월해졌다.

스마트기기를 업무에 활용하게 되면서 업무 처리를 위한 시간(때)을 내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스마트기기를 업무에 활용하게 되면서 업무 완수를 위한 일정 계획을 결정하는게 수
월해졌다.

스마트기기를 업무에 활용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내가 일하는 방식에 유연성이 높아
졌다.

근무
시간외 
업무 

연결성

근무시간이 
아닌 때 업무

환경(일, 
동료 등)에 

연결되어 있는 
정도

여행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스마트기기를 사용한 적이 있다.

Richardson & 
Benbunan-Fich, 

2011

출퇴근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스마트기기를 사용한 적이 있다.

집에서 식사중이거나 외식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스마트기기를 사용한 적이 있다.

가족 혹은 친구들과 모임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스마트기기를 사용한 적이 있다.

휴가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스마트기기를 사용한 적이 있다.

업무 
과부하

업무 또는 
그와 관련된

역할이 자신의 
기대를 초과하
여 많다고 느끼

는 정도

스마트기기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업무 관련 요청이 생각했던 것에 비해 많다.

Ahuja, et al., 
2007; Moore, et 

al., 2000

스마트기기를 업무에 활용하게 되면서 업무량 때문에 일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방
해가 되는 것 같다.

스마트기기를 업무에 활용하게 되면서 바빠지고 서두르게 되는 것 같다.

스마트기기를 업무에 사용하면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는 것 같다. 

일-삶 
갈등

일과 개인 삶의 
요구가 상호 

양립이 어려워 
개인이 역할 

충돌을 느끼는 
정도

스마트기기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업무 관련 요구사항이 내 개인의 삶과 가
정 생활을 방해하는 느낌이 든다.

Ahuja, et al., 
2007

스마트기기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업무 관련으로 뺏기는 시간 때문에 가족 
구성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다. 

스마트기기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업무 관련 요구사항 때문에 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

스마트기기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받은 업무 관련 부담감으로 인해 가족 구
성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다.

스마트기기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업무 관련 의무 때문에 가족과의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생겼다.

‘일-삶 
분리’ 

조직 지원

일과 개인의 
삶 간 분리를 
지원하는 조직 

문화 혹은 
분위기의 정도

우리 회사는 직원들이 집에 있을 때는 업무에 대해 잊게 해준다.

Kreiner, et al., 
2006

우리 회사 사람들은 업무는 회사에서만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우리 회사의 직원들은 업무가 가정 생활로 번지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우리 회사 사람들은 퇴근할 때 업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일-삶 
분리’ 
개인 

선호도

일과 개인의
삶 간 분리에
대한 개인의
선호 정도

나는 집에 있는 동안에는 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Kreiner, et al., 
2006

나는 일은 회사에서만 하는 것을 선호한다.

나는 일 관련 이슈가 내 삶이나 가정 생활로 들어오는 것을 싫어한다. 

나는 퇴근할 때는 일을 그대로 두고 갈 수 있기를 좋아한다.

직무 
스트레스

직무과 
관련하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스마트기기를 업무에 활용하게 되면서 감정적으로 소진된(진이 빠지는) 느낌을 받는다.

Anderson, et al., 
2002

스마트기기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마트기기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가 있다.

스마트기기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업무관련 신경이 쓰여서 쉽게 잠들지 못
하는 경우가 있다.

업무 관련 걱정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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